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8.(금) 06:00
< 8.18.(금) 석간 >

배포 2023. 8. 17.(목)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 시장 점검
- 현행 유류세 인하분의 석유제품 가격 반영 여부 점검

-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조 당부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 16.(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 18.(금) 오전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되었다.

   * 유류세 인하 폭(원/L, ‘23. 1. 1.~) : (휘발유) 820 → 615(△25%), (경유) 581 → 369(△37%) 등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점검(모니터링)을 자세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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